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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법제처 정책 돋보기]

지방시대 실현은 법제처와 함께
- 법제처, 강화된 2024년 자치법규 입안 지원 계획 추진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월 11일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본격적인 실현을 위하여 2024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안을 대상으로 

입법컨설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입안 중인 자치법규안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 자치법규안의 체계와 용어는 적절한지 등에 대한 종

합적인 검토 의견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법제처는 2023년에 135개의 지방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총 469건의 입법컨설팅을 제공하여 법제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양질의 자치법규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실질적

으로 지원했다.

  2023년 우수 조례 시상식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화성시청의 신혜경 법제팀장

은 “법제처의 다양한 자치법규 입안 지원 제도가 주민 권익이나 복지를 위한 

정책 집행에 큰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조례를 제･개정할 때 법제처의 자

치법규 입안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에 부응하여 2024년에는 서면 방식의 

입법컨설팅에 머무르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희망하는 경우 그 지역을 방문하

여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등 각종 자문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자치법규 입안 지

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기초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광역 지방

자치단체도 직접 방문하여 자치입법 현장과 활발하게 소통할 계획이다.

  또한, 법제처는 올해 분기별로 주요 입법컨설팅 사례를 선정하여 전국 243

개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연말에는 우수 조례를 입법한 지방자치단체를 대

상으로 법제처장 표창 및 포상도 진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완규 처장은 “주민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체감하려

면 각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자치법규로 담아낼 수 있는 자치입법 역량의 강화

가 필수적이다”라면서, “법제처는 법제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살

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는 정책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

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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